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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(이하 이 부총리)은 10.13(화) 22:15(한국시간) 

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(Scott Bessent)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

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한미 경제·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.

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, 한·미 경제·금융 

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 이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의 축하에 감사를 

표하였으며, 앞으로도 양국 재무장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

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 아울러, 두 장관은 양국 공통의 경제정책 우선

과제와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 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국과의 경제·금융협력을 강화하기 

위해 주요국 재무부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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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형일 부총리, 
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면담

 - 이형일 부총리, 취임 이후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처음으로 화상면담 진행
 - 한미 경제·금융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


